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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6. 2. 26.(목) 배포 즉시

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의 
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, 
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

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1. 관련 기사
□ 2.26.(목) 매일노동뉴스, “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‘1년반 뒤 전면 

자유화’ 노동부 제안” 기사 관련
ㅇ 정부가 고용허가제(E-9)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요건을 현행 

‘3년간 3회’에서 ‘1년 6개월 뒤 완전 자유화’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. 

2. 설명 내용
□ 노동부는 ｢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｣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

｢외국인력 통합지원 TF｣를 구성하여 노·사,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
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임

 ㅇ TF 워크숍(2.24.~2.25.)에서도 각각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
두고 논의하였으며, 정부에서 특정한 방안을 제안한 것은 아님 

□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통합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
바 없으며,

 ㅇ 향후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
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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